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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위 조각의 별이 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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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빵의 진화〉 혼합재료 가변크기 200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
2015

마침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원형전시실에서 개인전 〈멋의 
맛_조성묵〉(2015. 12. 1~6. 6)이 열리던 중이었다. 원로 조각가 
조성묵이 지난 1월 18일 별세했다. 고인의 유해는 1월 20일 
수요일 오전 6시 발인 후 전시장을 순회하고 작가의 장지인 충남 
계룡시에 안장됐다. 의자 형상을 소재로 한 〈메신저〉 연작으로 
널리 알려진 조성묵은 오랜 세월 꾸준히 작업하며 한국조각사에 
뚜렷한 족적을 남겼다. 폐기종으로 10여 년에 걸친 투병 생활을 
해 오던 작가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전시 준비에 임한 
것으로 알려졌다. 이번 전시는 작가의 독자적 예술관을 대표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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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메시지〉 연작부터 최근의 〈빵의 진화〉 연작까지 그의 작품 90여 
점을 한데 모은 대규모 회고전이다. 또한 미공개 초기 드로잉 
작품을 대거 전시함으로써 작가의 색다른 면모를 들여다볼 수 
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〈멋의 맛_조성묵〉전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역사 정립을 목적으로 

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마련한 ‘한국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’의 일환으로 

기획됐다.

1940년 대전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한 작가는 
1960년 제9회 국전에서 특상을 수상하면서 미술계에 이름을 
알렸다. 1960~70년대에 추상 조각을 주로 제작하고 전위 조각 
그룹 ‘원형회’와 전위 미술 그룹 ‘AG’에 참여하는 등 한국 
현대조각의 진취적인 흐름을 주도했다.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
물질의 성질을 뛰어넘는 인식의 문제를 다룬 〈메시지〉 연작을 
선보였다. 종이를 접었다가 펼쳤을 때 주름지는 형상을 단단한 
돌과 청동에 사실적으로 묘사해 재료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
뒤바꾸는 작품이다. 이 연작으로 작가는 1980년 동아미술제 
대상을 수상하고, 마흔이 넘은 1981년에 미술회관에서 첫 
개인전을 가졌다. 1994년에는 제8회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. 
〈메시지〉 연작을 통해 독자적인 조형 양식을 정립한 조성묵은 
1990년대 후반부터 국수와 합성수지를 재료로 또 다른 작품 
세계를 선보였다. 희뿌연 빛의 가느다란 국수 가락을 반복적으로 
쌓아 올린 〈커뮤니케이션〉 연작이다. 작가는 베니스비엔날레, 
독일 키엘미술관, 밀라노 무디마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
개최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. 최근에는 산업용 
발포 우레탄의 표면을 그을려서 갓 구운 곰보빵을 생각나게 하는 
외양으로, 각종 일상품과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 
바 있다. 생전에 조성묵은 “존재하는 모든 것이 표현의 순수한 
자태를 지니고 있으며 작품은 이를 탐구하여 시각적 감동을 
전달하는 자유”라고 말했다. 그의 언급에서 일상적인 사소함 
속에서 예술의 자유를 발견해 내는 예술관을 엿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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